
132주년 세계 노동절에 저 자신과 우리 협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노동운동의 역사는 산업보건의 역사입니다. 

노동운동의 발전과 함께 산업보건의 영역은 

넓어지고, 활동도 강화됐습니다. 

든든한 노동운동 없이는 산업보건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한산업보건협회는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설립됐습니다.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노동운동의 요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노동자의 건강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자 노동운동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하는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협회가 산업보건과 

노동운동의 주역으로 이 사회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산업보건 전문역량 강화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산업보건 서비스는 오랜 경험의 축적과 고도의 

기술,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경영진은 협회가 이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4월 26일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을 

찾아 진폐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사랑의 나눔상자’를 전달하고 왔습니다. 4월 

28일에는 윤리경영과 ESG경영의 일환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에 서약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체와 행복을 나누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겁니다.

협회 구성원의 권익향상도 중요합니다. 저 또한 

평생 노동자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일할 맛 나는 

협회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주위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협회 가족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5월 2일 회장

“산업보건과 노동운동,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  CEO메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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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하는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협회가 산업보건과 

노동운동의 주역으로

이 사회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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